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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24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2년 1.297명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 

비중은 35.9%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별 출산율에서 35~39세의 

출산율은 2000년도 17.6명에서 2022년에는 44.1명으로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산아 출생비율 또한 2004년 4.7%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9.9%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24). 이처럼 감소하는 출산율에 비해 고령 임신과 조산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보조생식

술을 통한 임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과 고위험 

임신의 비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Jang, 2016). 

고위험 임신은 조기진통, 조기 양막 파열, 자간전증, 자궁경관무

력증, 전치태반, 양수 및 양막 질환, 출산 후 출혈, 임신성 당뇨 등

이 포함되며(An et al., 2018), 이러한 고위험 임신에 의한 고위

험 임부 수는 2009년도 27,223명에서 2020년도에는 139,476명

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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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은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임부와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Kim & Chun, 2020) 고위

험 임신부는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Chae

와 Kim (2021)은 고위험 임부 간호를 ‘고위험 임부 및 태아의 건

강을 목표로 하여 고위험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인 안위와 안녕

을 돕기 위해 전문적이고 교육적이면서도 실무적이며, 임부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총체적인 간호’라고 정의하

였다. 이처럼 고위험 임신은 임부와 더불어 태아의 안녕도 함

께 관리되어야 하므로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간호는 중요하다. 

고위험 임부는 입원 기간 동안 신체적 불편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고립감, 불안, 우울, 두려움, 일상과 사

생활 침해, 방문객으로 인한 불편감, 병원 소음, 수면장애, 결과

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Heuvel et al., 

2020).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임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임

부와 가족에게는 힘든 경험이며 특히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스

트레스는 비 입원 시보다 훨씬 높고, 입원 기간이 지속될수록 

불안감이 더 증가하여 임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두려움과 

분노, 슬픔 등의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Heuvel et al., 2020). 입

원 중인 고위험 임부는 임신과 출산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

당히 높고, 포괄적인 건강교육과 고위험 임부에 대한 맞춤형 

건강교육이 제공되길 원하며, 특히 예기치 못한 입원인 경우엔 

자세한 설명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임부의 질환에 대한 관리나 위

험 증상에 대한 대처와 같은 정보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Kim 

& Park, 2018).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의 고위험 임부에 대한 관

리는 임신 유지를 위한 약물투여와 침상안정 등의 의학적 치료

에만 집중되어 있고 고위험 임부를 위한 다양한 중재의 적용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Hwang, 2013).

그동안의 고위험 임부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보면 대

부분 임신 스트레스와 불안 또는 우울, 스트레스 대처 및 대처

유형이나 모-태아 애착과 부-태아 애착 같은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거나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를 문헌 

기반으로 고찰한 질적연구 등의 연구들이 있었고(Kang & 

Park, 2022; Ko et al., 2019; Moon et al., 2021; Song er al., 

2024; Yoo & Lee, 2023), 고위험 임부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였다(Kim & 

Jeon, 2021; Ko & Park, 2017). 입원 중인 고위험 임부는 갑작

스러운 입원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심리적인 지

지를 더욱 필요로 하고, 의료진과의 관계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

가하기도 하므로 스트레스 관리 및 조절을 위해서 의료진과의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Kim & Park, 2018). 그러므로 고

위험 임부들에게는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입원 중 겪게 되

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과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개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요구된다(Hwang,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임부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중

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고위험 임부 

대상으로 시행된 다양한 간호중재의 방법과 그 효과성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여, 고위험 임부에 대한 간호중재가 어떻게 신체

적, 정신적 관리에 기여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간호중재

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 연구의 중재적 특성을 파악한다.

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 연구의 결과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문헌들을 선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2. 문헌검색 및 선정

1) 문헌검색 방법

문헌검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

다. 먼저 검색 주제어와 검색엔진을 선정하고 관련 문헌을 검색

한 후 검색된 문헌에서 간호중재와 관련된 문헌을 선택하여 분

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검색 주제어는 연구대상자와 관련

된 ‘고위험 임신’ OR ‘고위험 임부’ OR ‘고위험 임신부’ 그리고 

‘high-risk pregnancy’ OR ‘high-risk pregnant woman’ OR 

‘high-risk obstetric patient’ OR ‘high-risk pregnant patient’
로 검색하였고, 검색엔진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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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과학기술 지식인프라(ScienceON),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국내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을 이용하였으며. 검색된 논문

은 EndNote에 목록화하여 저장하였다.

2) 문헌 선정기준 및 배제 기준 

본 연구에서의 선정기준은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간호중재 연구로서 2015년 이후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이다. 논문의 배제 기준으로는 정상임부 또는 산욕기 산부 대상

으로 시행된 중재 논문, 2015년 이전의 고위험 임부 대상 논문, 

중재개발 파일럿 논문, 학위논문이 포함된다. 

3) 문헌 선택 과정

본 연구에서의 검색엔진은 국내 논문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하였고, 검색어로 검색된 문헌은 KCI 46편, KoreaMed 

46편, KMbase 3편, RISS 47편, KISS 87편, ScienceON 26편, 

DBpia 20편, CINAHL 5편으로 총 289건이 도출되었다. 도출

된 문헌은 1차 검토 과정에서 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문헌 

104편을 제외하였고, 2차 검토 과정에서는 연구 제목과 초록을 

수기로 확인하여 중복문헌과 고위험 임부 대상이 아닌 문헌 및 

간호중재와 관련이 없는 문헌 181편을 제외하여, 연구 주제와 

맞는 문헌으로 총 4편이 선별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별

된 논문의 전문을 읽고 간호중재가 아닌 중재개발 파일럿 연구 

문헌 1편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3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인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발표 연도와 저널명, 연구

설계, 중재방법, 중재기간, 측정변수에 따라 분석하였다(Table 

1). 먼저 연도별 논문은 2017년 1편(33.3%), 2020년 1편(33.3%), 

2021년 1편(33.3%)으로 각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졌고, 논문

이 게재된 저널의 분류는 한국 여성건강학회지 2편(66.6%), 

한국 모자 보건학회지 1편(33.3%)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는 

분석대상 논문 3편(100.0%) 모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하였고, 중재방법으로는 아로마 흡입요법(33.3%), 

지지적 프로그램(33.3%), 불쾌증상완화 프로그램(33.3%)이 

각각 적용되었다. 중재기간은 5일이 2편(66.6%), 10일이 1편

(33.3%)이었으며, 아로마 흡입요법과 불쾌증상 완화 프로그램

의 중재기간이 5일로 동일했으나 중재 시간과 횟수는 각기 다

르게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

수의 종류는 8가지로 확인되었으나 그 중 스트레스와 조기진

통 스트레스를 하나의 스트레스 범주로 묶어 7가지 측정변수

로 분류하였다. 측정변수는 스트레스 2편(40.0%), 불안 3편

(100.0%), 우울 1편(33.3%), 자율신경계 반응 1편(33.3%), 신

체적 및 상황적 불편감 1편(33.3%), 불확실성 1편(33.3%), 태아 

애착 1편(33.3%)으로 불안이 측정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측정변수는 스트레스였다. 

2. 분석대상의 논문 고찰

Go와 Park (2017)의 연구는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아로

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여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와 상태 불안, 

우울과 자율신경계 반응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통

해 확인하였다. 연구에는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으로 총 50

명의 고위험 임부가 참여하였다. 아로마는 산모와 태아에 독성

이 없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한 네롤리를 사용하였고, 실험군에게 1일 3회로 5일간 총 15회

의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였다. 아로마(네롤리) 흡입요법

을 중재한 결과, 실험군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효과적으로 감소

하였고, 이로써 네롤리를 적용한 아로마 흡입요법은 고위험 임

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과 Chun (2020)의 연구는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지

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위험 임부의 불확실성과 불안 및 

태아 애착에 대한 효과를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에는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59명이 참여하였고, 지지적 프로그램에는 1) 정보제공과 2) 영

양관리, 3) 정서관리, 4) 운동 관리가 포함되었다. 먼저 1) 정보

제공은 입원 1일째에 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 

(MFICU) 소개 및 병실 생활 안내문 책자, 태블릿 컴퓨터

(Tablet PC)로 고위험 임부의 진단명에 대해 설명하였고, 궁금

증 해결을 위한 회진카드 활용은 10분에서 60분의 시간을 제공

하여 입원 1일부터 10일째까지 진행하였다. 입원 4일째에는 

Tablet PC를 활용한 발표 자료와 유인물 및 회진카드를 이용

하여 30분에서 60분의 시간 동안 신생아와 미숙아 정보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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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유 정보를 설명하고 시범해 보였다. 2) 영양관리는 입원일

에 담당 의사에 의해 영양관리 처방과 영양과 협진이 의뢰되고, 

입원 2일째부터 중재가 제공되었다.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고위험 임부에게 진단명에 따른 맞춤형 1:1 영양 상담과 침상

안정 시 필요한 영양관리에 대해 유인물과 구두로 설명한 후 

입원 4일째와 6일째에 재방문하여 평가하였다. 3) 정서관리는 

미술상담, 음악감상, 태아 일기장을 활용하였고, 고위험 임부

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시간 배분을 하였으며 입원 2일째부터 

10일째까지 시행하였다. 미술 상담에는 30분에서 60분의 시간

이 제공되었고 미술치료사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조 물 만들

기나 멋울림 그리기, 그림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음악감상은 

사전에 연구자와 담당 간호사가 공연에 관련된 유인물을 미리 

제공한 후, 병실에 직접 방문하여 태교 클래식과 대중에게 익숙

한 음악으로 구성된 연주곡을 악기를 이용하여 고위험 임부에

게 30분 정도 연주하였다. 음악감상은 최대한 편안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중재기간 동안 적어도 1회는 제공하였

다. 태아 일기장은 태아에 대한 생각이나 입원 생활 등을 제공

된 태아 일기장과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

식으로 하였다. 4) 운동 관리는 입원 3일째부터 시작하여 연구 

종료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입원 1일째에 압박스타킹을 제공

한 뒤 압박스타킹 착용법과 목적을 설명하고, 2일째부터 아침

에 착용 후 저녁에 벗도록 하였으며 침상운동 동영상을 임부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침상운동은 침상 내에서 머리부터 발

까지의 관절운동으로 구성되었고 입원 3일째부터 동영상을 보

Identification
Screening

Included

Records identified from databases (n=289)

․ KCI (n=46)
․ KoreaMed (n=46)
․ KMBase (n=3)
․ Riss (n=47)
․ Kiss (n=87)
․ ScienceON (n=26)
․ DBpia (n=20)
․ CINAHL (n=5)

Records removed before screening

․ Duplicate records removed (n=104)
Records screened (n=185)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4)

Reports of included studies (n=3)

Reports of included studies (n=3)

Records excluded by titles and abstracts (n=181)

․ Not a paper on high-risk pregnant women (n=84)
․ Not a nursing intervention paper (n=66) 
․ Manually removed duplicate papers (n=31)

Reports excluded (n=1)

․ Intervention development research (n=1)

Identification of studies via databases and registers

Figure 1. Flow chart of article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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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일까지 오전/오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

구에서 4가지 주제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

군에 비해 불확실성과 모-태아 애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

만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과 Jeon (2021)의 연구는 20세 이상의 고위험 임부를 대

상으로 불쾌증상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위험 임부의 조

기진통 스트레스와 불안, 신체적 및 상황적 불편감의 대한 효과

를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 설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에는 실

험군 23명, 대조군 23명으로 총 46명의 고위험 임부가 참여하

였고 입원 2일째부터 6일째까지 연속하여 5일 동안 1일 1회의 

불쾌 증상 완화 프로그램을 일대일로 약 30~40분씩 진행하였

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리적, 신체적, 상황적 불편감의 영역

에서 적용되었으며 먼저, 심리적 불편감 완화를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 공감하고 경청하기, 질병과 태아성장에 따른 임

부 변화와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공, 고위험 임신 극복 

사례 들려주기, 복식호흡, 태교 음악, 모 ‧ 태아 상호작용, 긍정

적 자기암시 및 확언, 동영상 시청 후 시범을 보이고 같이 수행

하기와 더불어 미술요법을 포함하였고, 신체적 불편감 완화를 

위해는 불편감 확인 및 중재, 스트레칭을 단계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영역

에서는 검사와 간호활동의 필요성 설명, 매일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퇴원 후 지지해 줄 인력 확보를 위한 보호자

와의 상담,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 퇴원 후 관리, 내원해야 할 

증상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심리적, 신체

적, 상황적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험군에게 불쾌증상완

화 프로그램을 5일 동안 수행한 결과, 심리적 불편감은 복식호

흡, 음악요법 등의 이완요법과 고위험 임신, 태아성장에 따른 

임부의 신체 변화 그리고 영양관리 및 주의 사항과 모유 수유 등

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진통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

였고, 상황적 불편감은 검사와 간호 활동의 필요성 및 매일 시행

되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퇴원 후의 지지 인력 확보를 위한 

보호자 상담과 모유 수유 교육, 퇴원 후 관리나 내원을 필요로 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s Analyzed (N=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Year 2017*
2020†

2021‡

1 (33.3)
1 (33.3)
1 (33.3)

Journal nam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 (66.6)
1 (33.3)

Study desig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posttest and time lag*†‡  3 (100.0)

Intervention Aroma inhalation therapy*
Supportive program†

· Information provision
· Nutritional care
· Emotional care
· Exercise care

Unpleasant symptom-relief program†

1 (33.3)
1 (33.3)

1 (33.3)

Period 5 days*, 3 times per day, 2 min each, A total of 15 sessions 
5 days‡, 1 time per day, 30~40min

2 (66.6)

10 days†, (days after hospitalization)
· Information provision (1st, 4th), 10~30 min, 30~60 min
· Nutritional care (2nd, 4th, 6th), 30~60 min
· Emotional care (2nd to 10th), 30~60 min, 60 min
· Exercise care (3rd to 10th), 30 min

1 (33.3)

Measured variable Stress* (Preterm labor stress)‡

Anxiety*†‡

Depression*
Autonomic nervous system reaction*
Physical/Situational discomfort‡ 
Uncertainty†

Maternal-fetal attachment†

2 (66.6)
 3 (100.0)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Aroma inhalation therapy; †Supportive program; ‡Unpleasant symptom-relie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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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상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감소하였다. 이로써 불

쾌 증상 완화 프로그램은 조기진통 스트레스, 불안, 상황적 불편

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감소하는 출산율에 비해 고위험 임신율은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고위험 임부 대상으로 발표된 간호중재 연구들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고위험 임부의 안녕을 위한 간호중

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분석된 각 

연구의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논문은 총 3편으로, 검토된 중재연구

들을 통해 입원 중인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와 불안, 조기진통

과 관련된 불편감 등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아로마 흡입요법은 단순하고 안전하여 반복 적용이 가능한 장

점이 있으며, 특히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롤리

의 활용은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었는데, 이

처럼 아로마 요법 같은 단일기법 적용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에 효과가 있었으나(Go & Park, 2017), 고위험 임부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다중 중재 프로그램

의 적용이 스트레스와 불안 및 상황적 불편감 감소에서 단일

기법의 적용 시보다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 

Jeon, 2021; Kim & Chun, 2020). 특히 적용한 다중기법 중 고

위험 임부의 침상안정이라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중재

는, 고위험 임부가 누워있거나 화장실 등의 이동 시, 자기 전에

도 상체와 종아리, 발등의 스트레칭을 어려움 없이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Kim & Jeon, 2021). 

국내에서 고위험 임부 대상 중재연구는 많지 않아 다양한 중

재에 대한 검토는 어려웠으나 중재 기법이 단일과 다중으로 적

용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위험 임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용된 중재 기법에는 어떠한 단일기법과 다중기법들이 활용

되었고 효과가 있었는지 국내와 국외 연구를 종합해 확인해 보

았다. 먼저, 단일기법을 중재에 활용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

Table 2. Literature Analysis of the Included Article (N=3)

Title
Author

(yr)
Sample 

size
Study design

Dependent 
variable

Intervention program, 
method

Results

Effects of aroma 
inhalation therapy on 
stress, anxiety, 
depression,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high-risk 
pregnant women

Go & 
Park
(2017)

N=50
(Exp. 25 
Cont. 25)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
zed design

· Stress
· Anxiety
· Depression
· Autonomic 

nervous 
system 
reaction

᛫ Aroma inhalation 
therapy 

᛫ Inhaled Neroli 2 
minutes, 3 times (9 am 
to 10 am, 4 pm to 5 pm, 
just before sleep) a day

· A total of 15 sessions 

Stres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Effects of a supportive 
program on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i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y

Kim & 
Chun
(2020)

N=59
(Exp. 29 
Cont. 3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posttest 
and time lag

· Uncertainty
᛫ Anxiety
· Maternal- 

fetal 
attachment

᛫ Supportive program 
᛫ Prior to the 

intervention and at 3 
days and 10 days after 
the intervention (or at 
discharge)

Anxiety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Effects of the unpleasant 
symptom-relief 
program on preterm 
labor stress, anxiety, 
physical discomfort, 
and situational 
discomfort among 
hospitalized high-risk 
pregnant women

Kim & 
Jeon
(2021)

N=46
(Exp. 23 
Cont. 23)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posttest 
and time lag

· Preterm 
labor stress

· Anxiety
· Physical 

discomfort
· Situational 

discomfort 

᛫ Unpleasant symptom- 
relief program

᛫ Prior to the 
intervention 

᛫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and at 7 days after the 
program

Stress, anxiety, 
and situational 
discomfort due 
to preterm birth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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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음악치료나 요가, 이완요법 등 다양한 단일기법들이 중재에 

적용되었다. 먼저 가장 많이 중재에 적용되었던 음악 치료 중재

의 경우 임부의 불안을 일관되게 감소 시켜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Estrella-Juarez et al., 2023; García González et al., 

2018; Ji et al., 2024; Shafqat, 2024), 특히 상태 불안과 특성불

안을 모두 감소시켜 입원 중인 고위험 임부의 불안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afqat, 2024). 자장가 

중재의 경우 고위험 임부가 자장가를 하루에 한 번씩 20분 동안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altacı & 

Başer, 2022), 요가운동 중재의 경우에는 임신 12주부터 28주

까지의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표준관리와 함께 요가를 하루 

1시간씩 주 3회를 시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자궁 내 태아의 성장

과 자궁과 태아, 태반 간 순환이 개선되었으며(Rakhshani et 

al., 2015), 고위험 임부 대상은 아니었으나 태아의 자궁 내 성

장지연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임부에게 요가 중재 적용 시 불안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Zhuang et al., 2022). 또한, 이완

요법 중재로서 호흡이나 집중 기법 같은 단순한 이완기술을 이

용하여 신체의 이완을 유도하는 벤슨의 이완요법을 24주부터 

36주까지의 입원 치료 중인 고위험 임부에게 1일 2회, 20분씩 

14일 동안 적용한 결과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대

처 능력이 향상되어 고위험 임부의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El-Sayed et al., 2017). 이처럼 국외에서의 고

위험 임부 대상으로 적용된 단일기법 중재들은 국내의 경우보

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고 고위험 임부의 불안 관리에 효과

가 있었다. 

다중중재기법을 중재에 활용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Guo 

등(2015)의 연구에서는 임신성 고혈압과 자간전증에 해당되

는 임신 20주부터 28주까지의 고위험 임부에게 자기관리, 식단

과 운동 관리 및 태아 모니터링과 건강설문지가 포함된 5가지 

핵심 영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관

리하였고, 간호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

는 생활습관개선 중재는 등록 시부터 2주 간격으로 6회 시점에

서 혈압과 체질량 지수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간

전증이나 조산 등의 부정적인 임신 결과를 감소시키는 등 임신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tin과 

Kulakaç (2025)의 연구에서는 조산위험이 있는 24주부터 28

주의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임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을 주 1회, 4회에 걸쳐 40분에서 60분간 적용하여 고위험 임부

의 스트레스와 대처,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재 결과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는 감소하였고, 무

력감 감소와 자신감 및 낙관성의 증가로 상황에 따른 적극적

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삭 분만율의 현저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출산 결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Heuvel 등(2020)의 연구에서는 고위험 임부들에게 원격 태아 

심박동 자궁수축 전자감시장치(Cardiotocogram, CTG)와 

혈압 모니터 통합한 가정기반 원격 모니터링 중재를 매일 아침, 

5일 동안 세션을 수행하게 하고, 전송된 내용을 판독하고 피드

백을 주는 중재를 시행한 결과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한 임부들

보다 불안감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꼈으며 가족생활

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 

치료 중인 고위험 임부들은 불안감과 지루함이 더 커지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Hong (2019)의 모바일 기반 중재

개발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 15명에게 2주 동안 고위험 임신 질

환에 대한 이해와 산전 검사 및 임신 중 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

관리 내용, 산후 관리 내용까지 폭넓게 구성된 모바일 앱을 적

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접속

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신속하게 정

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모바일 학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Lee & Moon, 2015). 또한, 고위험 임부는 고위

험 임신의 위험성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

고 건강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Park & Jee, 2015), 대부분

의 임부들은 자조 집단이나 경험자의 정보제공을 공유할 수 있

는 커뮤니티가 포함된 앱을 선호하므로(Lee & Moon, 2015)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호중재가 많이 활용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을 토대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적용한 단일기법과 

다중기법의 중재는 고위험 임부의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와 신

체적 불편감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위험 임신 상황에서의 적극

적인 대처전략 사용과 신체적 ‧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여 긍

정적인 출산결과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 동향 분석을 통해, 

단일기법보다 다중기법의 중재적용이 고위험 임부의 신체적 ‧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

므로, 고위험임부 대상 간호중재는 아로마 요법이나 요가, 벤

슨 이완요법, 집중교육과 상담 등의 중재를 단일기법으로 적용

하는 것보다 교육, 상담, 디지털 헬스 앱, 가정모니터링, 배우자 

참여, 자조 집단 참여 등을 포함한 다중기법들을 활용한 중재가 

다양한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임부

의 교육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위험 증상 신호, 신체적 ‧ 심
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된 소책자나 동영상

을 제공하여 임부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적용하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임부는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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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간호중재 종료 후 시점에 따

른 중재 효과의 변화가 있음을 고려해 지속적인 간호중재가 필

요하므로(Kim & Jeon, 2021), 퇴원 이후에도 고위험임부의 신

체적 ‧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완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고위험 

임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중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는 고위험 임부에 대

한 지속적인 사정과 관찰을 통해 고위험 임부의 개별화된 요구

를 파악하고, 고위험 임신의 경 ‧ 중 정도나 임신주수에 따라 중

재의 강도, 빈도, 기간들을 임부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함으로

써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하게 적용한 단일

기법과 다중기법의 시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맞춤 ‧ 통
합 ‧ 현장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발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자가 단독으로 문헌검색 및 

논문선정을 수행하여 논문선정과 자료분석 과정의 오류를 완

전하게 배제시키지 못한 점, 둘째, 문헌검색 시 국내 검색 데이

터베이스만을 이용하여 국내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포

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셋째,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 논문은 포함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고위험임부 대상으로 시행된 간호중재

들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간호중

재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문

헌들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총 3편의 문헌 분석결과, 고위험 

임부 대상 간호중재는 하나의 중재만을 적용한 단일기법과 둘 

이상의 간호중재를 적용한 다중기법이 활용되었고, 단일기법

과 다중기법 모두에서 중재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히, 고위험 임부를 위한 간호중재는 심리적 안정과 불안 감소를 

주요 목표로 다양한 접근을 조합하여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이

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예: 아로마 요법)과 정보적 ‧ 정
서적 지지 및 신체적 관리가 함께 제공될 경우 임부의 전반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위

험 임부의 개인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은 

중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입원 기간 동안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고위험임부에게 적용된 간호중

재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고위험임부 간호중재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고위험임부의 특징과 질환에 대한 이해정도, 입원과정에

서의 신체적 ‧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중재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인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질적연구를 기반

으로 하여 고위험 임부의 위험도에 따른 간호중재의 강도와 빈

도 및 기간을 조절한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퇴원 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간호사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기법이 적

용된 중재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부의 신체적 ‧ 정신

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임신 유지와 긍정적 출산결과

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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